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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요약

세계 물류 환경 변화 속, 인천이 맞이한 도약의 기회와 과제

글로벌 물류 허브의 진화와 인천의 현주소

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대전환은 세계 물류 지형의 변화를 촉발하며, 주

요 도시들은 단순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‘복합물류 허브(Complex 

Logistics Hub)’로 진화하고 있다.

싱가포르는 민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IT를 기반으로 항만·공항·산업단지를 연

계한 스마트·그린 물류 생태계를 구축해 성공 모델이 되었다. 

반면 인천은 세계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운영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 발휘와 성

장 속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. 이제는 기술 혁신, 산업 융합, 지속가능성을 

동력으로 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며, 본 연구는 인천의 잠재력과 과제를 진단

하고 도약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.

싱가포르 성공 모델: 통합 거버넌스와 개방형 혁신

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 아래 투아스 메가포트(통합·집적화), 

쥬얼 창이(복합문화공간) 등 인프라를 고도화했다. 이는 ‘도시-산업 통합 개발’ 

철학에 기반하며, 성공 요인은 △통합 거버넌스 △물리·디지털·인적 인프라 △고

부가가치 산업 연계 △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요약된다.

인천의 한계: 분절된 거버넌스와 혁신 생태계 부재

싱가포르의 모델에 비추어 인천은 인천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. 중

앙·지방·공사로 나뉜 거버넌스는 통합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고, 항만·공항의 데

이터 단절과 자동화 격차는 운영 효율을 떨어뜨린다. 물류산업이 저(低)부가가치 

구조에 머물러 혁신 생태계가 약하며, 친환경 전략과 전문 인재 양성 체계도 충

분히 갖춰지지 않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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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전략: 인천형 복합물류 허브를 위한 i-RISE 프레임워크

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거버넌스와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, 즉 인천 맞

춤형 전략 프레임워크 ‘i-RISE’를 제안하였다. i-RISE는 회복탄력성(Resilient), 

혁신성(Innovative), 스마트화(Smart), 친환경·인재 전환(Eco-friendly)의 4대 축

으로 구성된다.

Ÿ Resilient: i-RISE 위원회와 2040 마스터플랜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및 공

급망 위기관리

Ÿ Innovative: i-Logistics 혁신밸리, Sea&Air 실증지구, 바이오-로지스틱스 

허브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

Ÿ Smart: 통합 플랫폼 i-LogiNet과 자동화 로드맵 연계로 데이터 기반 운영 

극대화

Ÿ Eco-friendly: 그린물류 펀드와 인센티브로 친환경 규제 대응 및 지속가능 

성장 기반 확보

i-RISE 생태계는 인천이 타 항만도시와 차별화된 복합·스마트·친환경 허브로 경

쟁우위를 확보하고, 싱가포르 등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로드맵이 

될 것이다.

〔요약 그림 1〕 i-RISE 생태계

주제어

#복합물류 허브 #혁신 물류 생태계 #i-RISE 프레임워크 #거버넌스 #싱가포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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